
일본 기업·경영 동향

기 업 경 영 정 보

□ 동유럽의 거점, 오스트리아 빈1)

- 동유럽 경기가 호조 되면서 동유럽에 대한 투자 거점으로 오스트리아의

빈이 재평가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경제진흥회사(ABA)에 의하면, 동유럽 진출을 위해 현재 오스

트리아에 직접 투자한 외국 기업들은 약 120여 개 사에 달하며, 이는 과

거 어느 때보다 높은 투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

프랑스 르노자동차,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미국 IBM, 스웨덴 에릭슨, 일

본 동경미쓰비시은행과 샤프 등은 이전부터 동유럽 총괄 거점으로서 오스

트리아의 빈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2001년에는 일본 JVC, 프랑스 소시에떼제너럴, 미국의 아메리카익스

프레스 등 18개 사가 빈에 동유럽 총괄 거점을 신설하였음

< 빈의 외국 기업 현황 >

- 이처럼 외국 기업들이 오스트리아 빈을 동유럽 총괄 거점으로 적극 활용

1) 日經産業新聞(2002년 4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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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는 다음의 4가지 이유 때문임

- 첫째, 교통의 요충지

오스트리아는 북쪽으로 체코, 동쪽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

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으로 스위스와 독일 등에 접해 있어서 1일 이

내에 현지 방문과 상담 및 협상 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음

일본 JVC는 2001년 동유럽 총괄 본부를 영국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

겼으며, 이를 통해 동유럽과 러시아 시장에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

- 둘째, 풍부한 인력

합스부르그 제국시대부터 동유럽 이민자가 많았던 오스트리아에는 현재

총인구의 약 10%를 외국인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동유럽 현

지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고급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음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의 현지법인 PEG는 헝가리나 슬로베니아 출신의

사원을 고용하여 출신국에 대한 현지 업무를 담당시키고 있음

- 셋째, 풍부한 정보

오스트리아 기업들은 수년간 각종 업종에서 동유럽 비즈니스에 참여하여

왔으며, 투자액도 약 100억 유로(약 1조 1000억 엔)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어느 나라의 기업들보다도 동유럽 비즈니스에 관한 풍부한 정보

를 축적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동유럽 관련 정보들이 재집결하는 정보 파

워(information power)를 지니고 있음

- 넷째, 시장의 성장 가능성

21세기 동유럽의 통신망 허브로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위해

현재 세계 유수 통신·인터넷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2004년에 EU에 새롭게 가입하는 국가들의 엄청난 시장 잠재력으로

오스트리아에 대한 투자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임종욱 : frontier@hri.co.kr ☎ 031-288-7348)


